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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168개 섬 아우르는 로컬디자인으로 섬에 활력을 
- 행안부,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선정돼 특교세 5억 확보 -

- 섬 선착장 주변 환경개선은 물론 지속 활용 가능한 디자인 구축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특성 살

리기 공모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공모는 행안부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

높이기 위해 추진했다. 공모에 접수한 총 169곳을 대상으로 실무 검

토, 서면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인천시를 비롯해 27개 지방자치

단체를 선정했다.

인천시는 5개 분야* 중 지역 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에 ‘인천섬 

통합 로컬디자인, 노을바다역 168’사업을 신청했다.

* 5개 분야: ①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, ②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, ③

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, ④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, ⑤맞춤형 골목경제 

활성화

이 사업은 지방소멸시대에 유인섬의 소멸 위기 가속화와 지역 고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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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중요성에 주목해 인천 내 168개 섬을 아우르는 통합 로컬디자인

(노을가도)을 구축하고, 옹진군 덕적도 선착장 주변에 환경디자인 시

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. 

인천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노을바다역 선착장 게이트, 덕적바다역 리

디자인, 바다마켓 간판 디자인 등을 개선한다. 총사업비는 특교세를 

포함해 총 10억 원이다.

고은정 인천시 도시디자인과장은 “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로컬 

활성화의 뿌리가 되는 통합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, 지속적으로 활용 

할 수 있는 지역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”라며 “공모 

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

했다.

<첨부> 인천섬 통합 로컬디자인, 노을바다역 168 디자인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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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인천섬 통합 로컬디자인, 노을바다역 168 디자인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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